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76차 수요시위 발언문

‘30돌 수요시위’ 훼방이 웬말이냐!
극우단체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모욕을 멈춰라!

지난 1월 30주년을 맞은 수요시위는 세계에서 가장 긴 시위, 세계에서 가장 슬픈 시위라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가해자인 일본의 합당한 사과를 받아내고자 
하는 할머니들과 시민들의 염원이 이끌어낸 결과다. 2015년 진행된 ‘한일위안부합의’ 라는 말
도 안 되는 외교에도, 2020년 5월부터 이어진 극우단체들의 수요집회 장소 강탈에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할머니들과 시민들은 매주 소녀상 앞으로 나선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인 전쟁범죄이며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격살인 행위에도 불구
하고, 가해국인 일본은 피해자들에 대해 아직 아무런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의 “할머니들은 14살에 끌려가 90살이 넘었는데 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 
는 외침을 무시하며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버티고 앉은 형국이다. 일본이 뻔뻔
스러운 것이야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지금의 수요시위는 새로운 방해세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름마저 모욕적인 ‘위안부사기청산연대’ 라는 극우단체가 얼마 전 이곳 초량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시위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에 강제성이 없었고,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게 구걸하지 말라는 피켓을 들며 집회를 이어갔다. 지난 2015년 ‘한일위
안부합의’의 주역들이 ‘한일정책협의단’으로 파견된 것도 모자라, 자국민이라는 이들이 나서서 
수요집회 장소를 강탈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없던 것처럼 취급하였다. 그들에게 묻는다. 대
체 어떤 알량한 선민의식으로 피해자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국민에게 해를 가한 일본의 입장
을 대변하는가?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30년이나 같은 시위가 열렸
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30년 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다. 가해국은 전
쟁범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역사 교과서 개정을 감행하며 자신들의 만행을 일축하고, 자국민이
란 이들은 극우의 탈을 쓰고 수요시위의 정신과 소녀상의 의미를 훼손하였다. 사기꾼은 수요
시위도 피해자 할머니들도 아닌 전쟁범죄를 일으킨 일본이다. 하루 빨리 이런 상황을 개선하
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극우단체의 고의적 집회 훼방을 멈추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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